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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일 총동창회 홈피와의 인연
작성자: 7최재화 

나는 늦깎이 인생이다. 
내가 홈피에 발을 들여 놓게 된 것은 2009년 5월!
친구네 결혼식에 가서 반가운 동기동창들을 만나고 와서, 그 인사말을 쓰게 된 것이 
시초이다. 학교 홈피에 초등학생처럼 몇 자 안되는 글귀인데 띄어쓰기도 제대로 못하
고, “안녕, 나 재화야!” 그 당시 김영주 정보위원장이 가입을 도와 주었고 도산학 부
위원장도 많은 도움을 주었다. 

홈피 6주년 기념파티가 있었다. 
2009년 8월 2일!
우리 7기에선 8명이 참석하고 총 참석자는 53명이었다. 
제고 정보위원회에서도 축하금 30만원을 보내주었고, 대표단이 참석했다; 용상욱 선
배님, 윤용범 선배님, 권오인 선배님, 윤용혁님, 14윤석만 회장님 등이었다. 또 제고  
길영희 사업회에서는 꽃다발을 보내주셨다.   
당시 나는 결혼 30주년 기념으로 옛날에 올림포스호텔에서 남편과 처음 만났던 기념으로 남
편과 함께 기념파티에 참석하게 되었다.  얼마나 화기애애하고 따듯하고 사랑에 넘친 시간이
었던지... 참석했던 사람만이 알리라. 

허회숙, 유명숙 명예회장님들이 참석해 주셨다. 
윤용혁님의 인일 총동창회와 홈피 발전을 위한 축사가 지금도 마음을 뭉클하게 한다. 
그 이후로 나는 홈피에서  선배님, 후배님, 친구들과 글을 나누면서 정말 즐겁고 행복한 시절
을 보냈다. 지금은 언택트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임도 회의도 식사도 같이 할 수 없는 것
이 참으로 안타까운 노릇이다. 

나는 거의 8년을 홈피와 더불어 지냈다. 
그 사이에 함께 했던 남편도 보내고, 아끼던 강아지 유리도 내 곁을 떠났다. 아들은 대학원까
지의 모든 교육과정을 마치고 이제는 한 가정을 이루고 조촐히 살아가고 있다.  

음악 이야기, 시 이야기, 하루의 기뻤던 이야기, 슬펐던 이야기, 행사, 모임... 이 모든 것들이 
조약돌처럼 모여서 8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특히 외국에 사는 선후배님들, 친구들의 참여도는 
엄청나다. 60대의 화려한 전성기 시대를 누렸다. 선배님들의 성함을 일일이 호명할 수는 없
다. 워낙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활동을 하셨고, 각 단체의 모임은 더하다. 
7기 친구들도 꾸준히 활동을 했고 후배들도 엄청나게 활동을 하였다. 

그간에 바뀌신 회장님도 몇 분 되신다.  
음악회, 사진전, 수채화 전시회, 바자회, 여행, 교육...... 모든 모임에 전교가 함께 했다. 
어떤 때는 전교가 같이 울고, 어떤 때는 전교가 함께 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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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피에서 글을 쓰며 함께 동창회 활동을 하는 동안, 나는 건강이 많이 좋아져서 이제 늦깎이 
인생이 되었다. 너무 감사하여 1년에 한번씩 소액이지만 장학금을 장학위원회에 보내고 있다. 
고마워서이다. 선생님들께도 과일값 정도를 처음 전해드리기 시작했다. 

수영을 다시 시작했고 운전도 다시 시작했다.
영어회화를 공부하고, 대학시절에 성당에서 반주했던 성가를 다시 치는 영광도 갖게 되었다. 
참으로 울고 싶은 날들도 많았고, 친구들의 글에서 위로도 많이 받았으며, 마음이 기쁨으로 
꽉 찬 적도 있었다. 

앞뜰에 국화꽃이 피기 시작한다. 장미가 피어있고 목백일홍이 한창이다. 
이 세월 동안 얼마의 천둥과 비와 맑은 하늘과 먹구름이 함께 했는가? 나는 지금 이 글을 쓰
며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다. 감동이 와서이다.
지금은 코로나로 소식이 멀지만, 모든 동창님들의 건강과 앞날에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라며, 
그동안 함교 홈페이지의 회원으로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동창회원님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
음을 보낸다. 보잘 것 없는 나를 글 속에서 환영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아껴주셨다. 감사의 
눈물이....  (끝)   


